
제 16 대 연세대 미주 총동문회 제 4 차 지회장 미팅 회의록 

(Yonsei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of America) 

일시: 12 월 28 일 (일) 동부 오후 8 시, 중부 7 시, 서부 5 시  

참석자: 총 11 명 

• 석현아  (간호 80)                     총동문회장 

• 김주희(1) (의학 85)                여총동문회 회장 

• 김주희(2) (신학,신방 99)     사무총장 

• 육원자 (간호 )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총동문회장, 장학재단 이사장 

• 권기숙 (간호 74)                     남가주 새지회장 

• 이영천 (도시 93)                     샌디애고 지회장 

• 조재형 (경영 92)                     북텍사스 지회장 

• 류재근 (YGCEO)                     YGCEO 사무총장 

• 황진호 (성악 95?)                  뉴욕 새지회장 

• 이미나 (영문 91)                     북가주 지회장 

• Julie (YGCEO)                           YGCEO 임원 
 
 

미팅 Agenda 및 Summary

 



미주 총동문회 각 지회 보고  

A. 각 지회 '연세인의 밤' 행사 

• 개최 현황: 12 월 중 개최 완료 



 

B. 지회별 추가 보고 사항 

1. 남가주 지회 

• 주요 행사: 조찬 기도회 및 연목회 총회 

• 일시: 1 월 24 일 (토) 오전 8 시 

2. 시카고 지회 

• 조직 변경: 



o 김선희 전 회장 → 이사회장으로 취임 

o 신임 회장 선출 완료 

3. 뉴욕 지회 

가. 현황 및 과제 

• 구성원: 원로 동문, 영(Young) 동문, 중견층 등 다양한 연령대가 공존하나 활동이 

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(각개전투) 경향이 있음 

• 대책: 통합 및 활성화를 위한 Task Force Team (TFT) 구성 예정 

o 미주총동문회와 유사한 법인적 고민을 공유 중 

o 벤치마킹:  

▪ 정성화 회장의 20 년 전 '멘토-멘티' 프로그램 도입이 현재 영 동문 

활성화의 기반이 된 사례를 참고  

▪ 활성화되어있는 단과대 모임들의 활성화 요인 분석 중 

나. 시니어 동문(53~73 학번) 참여 독려 방안 

• 방향성: 기성 학번을 배제하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는 방안 모색 (재정적 기반이 

탄탄한 고학번층) 

• 찾아가는 모임 추진 (플로리다): 

o 동절기 플로리다(올랜도, 팜비치 등) 거주/체류 동문 대상 

o 계획:  

▪ 골프 대회 주최와 같은 행사 마련  

▪ 2 월 중 공연있는 동문이 있다면 골프 행사와 연계한 공연 관람 

다. 주요 질의 및 논의 (Q&A) 



• 플로리다 지회 결성 가능성 (총동문회장 질의): 플로리다 지역 지회 부재에 따른 

결성 필요성 제기 

o 답변 (황진호): 지회 결성 지원 가능. 이벤트 및 펀딩 특화 조직을 활용하여 

적극 도울 수 있음 

• 남가주 20 주년 공연 지원 (권기숙 질의): 내년 남가주 지회 합창단(Choir) 20 주년 

공연 시, 게스트 무대 등 외부 인력/공연 지원 요청 가능 여부 

o 답변 (황진호): 지원 가능함 (협력 약속) 

4. 북가주 지회 

• 현황: 행사 종료 후 정리 및 휴식기 

• 향후 일정: 

o 3 월: 공식 골프대회 개최 예정 

• 신규 프로그램: 

o 하이킹 모임: 3 월 골프대회 전, 영(Young) 동문 대상 소집 목적 (여성 영 

동문들의 골프 유입이 늘고 있으나, 진입장벽이 낮은 하이킹도 병행 추진) 

• 기타: 현 회장 1 년 연임 결정 

 



 

 



 

 

C. 미주 총동문회 주요 안건 및 보고 

1. 회장단 지회 방문 성과 및 영(Young) 동문 지원 

• 방문 성과 (남가주, 북가주, 뉴욕): 

o 미주 내 “네트워크 형성”이 최우선 과제임을 확인 



o 영 동문들의 참여도가 높으며, 네트워킹에 대한 needs 가 강함 

• 영(Young) 동문 재정 지원 현황 (4 분기): 

o 실리콘밸리: 약 100 명 규모 (참석 20 명) → $1,000 지원 

o 뉴욕: 약 450 명 규모 (회장 활동 활발) → $500 지원 

o 신규/재결성 지역: 북텍사스, 애틀랜타, 뉴잉글랜드 등 모임 시작 지역 → 각 

$250 지원 예정 

o 시카고: 육원자 선배 $300 지원 예정 (향후 총동문회 차원의 지원 요청) 

2. 장학재단 설립 및 재정 확보 방안 

가. 설립 배경 및 취지 

• 재정 구조의 한계 인식: 현재 총동문회는 자체 기금이 거의 전무한 상태임. 그동안 

회장 개인의 사비나 지회 분담금(유명무실한 실정)에 의존해 온 비정상적인 운영 

구조를 타파할 필요성 대두 

• 리더십의 자성: 미주 전역 순방 결과, '진주' 같은 훌륭한 동문들이 많음에도 이들을 

결집하지 못한 것은 선배(집행부)의 책임이라는 자성을 하게 됨 

• 결단 및 방향성: 

o 지속 가능성 확보: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장학재단 설립이 필수적임 

o 재정 기여 방향: 현 회장단의 기부로 초기 기반을 조성하되, 시스템이 

안착되기 전인 차기 집행부까지는 회장단의 기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

나. 설립 계획 

• 목표: 내년 총회 시 정식 출범(런칭) 

• 절차: 장학재단 설립 준비위원회 위촉 및 발족 예정 



o 벤치마킹: '세브란스 미주 총동문회' 모델 참조- 뉴욕 방문 시 세브란스 

동문회 측과 회동하였으며, 운영 방향 및 재단 설립 취지에 대해 폭넓은 

공감대를 형성함 

다. 재정(Fund) 조성 및 운영 전략 

• 초기 자금 (Seed Money): 현 회장 및 상임위원 7 인이 각 $2,000 를 기부하여 초기 

자금 마련 계획 

• 외부 후원 유치: 

o 한국 총동문회(이경률 회장)로부터 긍정적인 지원 답변 확보 

o 동문 기업 및 외부 기업 후원 적극 추진 

• 핵심 과제 및 비전: 

o "동문이 모이는 것이 곧 콘텐츠이자 경쟁력" - 후원 유치를 위해서는 설득력 

있는 콘텐츠가 필수적이며, 그 콘텐츠의 핵심은 결국 '동문들의 결집(모임)'에 

있음  

o 결집의 동력: 해외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동문회가 서로에게 “가족”과 

같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때 강력한 구심점이 형성됨 

o 단합: 내년 총회를 기점으로 흩어진 동문들의 뜻과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

성공의 관건 

o 네트워크 확장 (Global Link): 미주 내 교류를 넘어, 한국(본교)과 미국 간의 

네트워크 연계 및 교류 활성화도 목표 

 

3. 2026 년 미주 총동문회 총회 준비 (25 주년) 

• 개요: 



o 프로그램: 글로벌 포럼, 네트워킹, 오픈 골프, 투어, 갈라(Gala) 등 

o 일정: 1 월 중순 제안서(Proposal) 마감 및 한국 발송, 연사 섭외 확정 (행사는 

일요일 오전 종료 예정, 이후 갈라) 

• 영(Young) 동문 참여 독려 프로젝트 ('선배가 쏜다'): 

o 대상: 2000 학번 이후 동문 (학생 및 사회초년생) 

o 지원 방식: 

▪ 지회 선배:  

▪ 참가비/경비 일부 후원 (지회별 1~5 명 목표) 

▪ 마일리지 후원 (비행기표 후원 목적) 

▪ 총동문회: 숙박(호텔) 지원 

o 목표: 19 개 지회에서 대략 두 명씩 참석 목표 -> 총 40 명 규모의 영 동문 참석 

유도 

• 25 주년 기념 책자 및 홍보: 

o 각 지회 광고 및 홍보 협조 필요 

o 미주 총동문회 태동 역사 포함 예정 (뉴욕 방문시 들은 역사 이야기) 

• 갈라(Gala) 프로그램: 

o 지역별 장기자랑 및 스타트업 동문 발표 기회 제공 

o 사회자 및 출연진 추천 요망 – 각 지회 인재들 추천 부탁! 

• 기타 협조 및 요청 사항:  

o 총력 지원 필요: 성공적인 총회 개최를 위해 동문들의 아이디어, 봉사 

지원(일손), 재정 후원 등 다각적인 참여 부탁 



4. 기타 프로젝트 및 논의 사항 

1) 메디컬 박람회 연계 (뉴욕): 

o 제안 배경: 의대·간호대 동문 및 영 동문 (450 명)이 많은 뉴욕 지역 특성상 

총동문회 차원에서 추천 (관련 자료 의대 선배님께 전달 완료) 

o 향후 계획: 2026 년 초 후속 조치(Follow-up) 진행 

o 추진 전략: 권기숙 새지회장(남가주)에게 검토 및 협조 요청 

▪ 뉴욕 지역의 풍부한 의료인 인프라와 450 여 명의 영(Young) 동문 

네트워크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기대) 

2) 기록물 보존: 

o 육원자 전 회장: 2019-2020 년 회보 및 20 주년 기념 책자 사무총장에게 전달 

예정 

o 석 회장: 전달받은 자료 및 뉴욕 방문시 청취한 역사를 바탕으로 25 주년 기념 

책자 편찬 

 

 



 

 

 

 

 


